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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주(2월 17~ 23일)

연갤러리 초대전 이민의 풍경Y .

광주의 오래된 골목 풍경이 제주

전시장에 내려 앉았다. 제주시 연

북로 연갤러리 초대전으로 진행되

고 있는 이민 작가의 작품전이다.

이민 작가는 광주 양림동을 즐

겨 그려왔다. Y 스토리 고향연

가 란 이름이 달린 제주 초대전

에도 양림동의 아련한 모습과 이

야기가 펼쳐지고 있다. 이들 작

품은 판화와 서양화를 접목해 작

가 스스로 명명한 판타블로 기법

으로 완성됐다.

<공연>

▶2020 제주국제합창축제 앤 심

포지엄=국내외 6개국이 참여하는

합창축제로 2월 17~20일 문예회

관, 탑동 오리엔탈호텔. 724-0474.

▶밴드죠 제주도 음악여행=2월

20일 오후 9시30분 서귀포시 이중

섭로 우드스탁, 2월 21일 오후 7시

서귀포시 막동산로 시옷서점, 2월

22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동문로

버드랜드, 2월 23일 오후 5시 서귀

포시 안덕면 서광리 카페소리.

▶ 프로젝트 그리다 의 연극

당신이 잃어버린 것 =2월 21~23

일 오후 3시와 7시 세이레아트센

터. 010-3444-7586.

▶소누스(SONUS) 어린이합

창단 졸업 연주회=2월 23일 오후

6시 문예회관. 010-4699-8106.

▶브릴란테 브라스밴드 창단연

주회=2월 23일 오후 7시 문예회

관. 010-3693-8628.

<전시>

▶이남찬 초대전=2월 17~29일

현인갤러리. 747-1500.

▶2020 지역네트워크 교류전 각

별한, 작별한, 특별한 =2월 18~5월

24일 제주현대미술관. 710-7803.

▶변경섭의 기억하며, 바라며

=2월 21~4월 26일 돌문화공원 오

백장군갤러리. 710-7731.

▶한을숙 개인전 블로썸

(Blossom) =2월 22~27일 문예

회관. 710-7633.

▶색(色)다른 섬 풍경=2월 23

일까지 이중섭미술관. 760-3567.

▶기당미술관 신소장품전=2월

23일까지. 733-1586.

▶나를 찾아서, 치유의 물방울

=2월 23일까지 김창열미술관.

710-4150.

▶연갤러리 이민 초대전=2월 25

일까지. 010-8954-3435.

진선희기자

뜻밖의 상징조형물… 공간 알리는 역할 톡톡

10년 넘게 미술관 입구를 지키며 제주현대미
술관의 상징조형물로 자리잡은 최평곤의 여

보세요 . 진선희기자

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

제주현대미술관. 이곳에서 10년 넘게

미술관 본관 입구를 지키고 있는 조

형물이 있다. 최평곤 작가의 여보세

요 다.

이는 도내외 작가 99명이 참여해

민족미술인협회 주관으로 치러진

2009평화미술제 설치 작품 중 하나

였다. 대나무를 엮어 만든 입체 조형

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노후나 파

손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미술관 측은

최근에 이 작품을 새롭게 단장했다.

방문객들이 남긴 SNS 등으로 유명

세를 타며 미술관 상징물처럼 자리잡

았기 때문이다.

미술관은 여보세요 를 다시 제작,

설치한 시기에 맞춰 별도 홍보물도

만들었다. 끝없는 욕망과 경쟁의 시

대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에게

말을 건네보라는 작업 의도를 설명한

리플릿이다. 볼거리를 위해 이 작품

을 비추는 야간 조명 시설도 더했다.

미술관 측은 관람객들과 적극 소통

하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메신저의 의

미도 있다 고 덧붙였다.

제주현대미술관 조형물이 뜻밖에

공간을 알리는 작품이 되고 있다면

제주시 원도심 산지천갤러리에선 지

난 연말부터 시작된 기획전과 연계해

계획적으로 건물 외벽에 조형물을 설

치해 놓았다. 낮을 잇는 달 을 통해

제작된 최성임 작가의 황금낭 이다.

산지천갤러리 건물 앞면과 오른쪽

옆면에 가변 설치된 황금낭 은 폴리

에틸렌망, 철망, 플라스틱 공을 이용

했다. 바람을 따라 초록잎 사이로 노

란빛 감귤이 흔들리는 듯한 형상이다.

산지천갤러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취

지로 유휴 시설을 활용해 생겨난 신생

전시장인 만큼 해당 설치물은 공간의

존재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갤러리 측은 건물 바깥에 황금

낭 을 설치한 이후 관람객들이 작품

에 대한 문의를 해올 정도로 관심이

높고 주목을 끌고 있다 며 현재로선

기획전이 마무리되는 3월 15일까지

만 설치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.

진선희기자

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(제주

예총) 33대 회장 선거에 송윤규 전 제

주도문화예술위원장과 김선영 제주예

총 부회장 2명(기호순)이 출마한다.

지난 14일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다.

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주

예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

공약 경쟁도 뜨겁다. 이들은 공통적

으로 회장 급여 환원, 예총회관(예술

인회관) 건립 추진 등을 내걸며 표심

을 붙잡고 있다.

16일 제주예총이 공개한 선거 공

보물을 보면 제주연극협회 소속인 송

윤규 후보는 제주예총 회장 급여 제

주예총 발전 기금 환원, 제60회 탐라

문화제 추진단 구성 운영, 제주예총

국내외 행사 시 회원 단체 우선 참여

와 지원, 예술인 회관 건립 추진을

공약으로 내세웠다. 송 후보자는 현

재 제주문화예술재단 비상임 이사,

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상임 이

사로 대한민국문화의달 제주 추진위

원장,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부위원

장을 역임했다.

제주미술협회 소속인 서예가 김선

영 후보 역시 회장 급여 환원, 제주

예총 이사회 운영 강화, 제주예총회

관 마련 위한 교두보 확보, 국내외

문화예술행사 교류 기회 확대, 제주

예총 소속 단체 창작활동 지원 등을

공약으로 제시했다. 김 후보자는 대

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

로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, 제주

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 초대 회장

등을 지냈다.

임원 선출을 위한 제주예총 정기총

회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제주문예재

단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다. 제주예

총 10개 회원단체와 예총 서귀포지

회에서 3명씩 추천한 총 33명의 대의

원들이 선거권을 갖는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제주의 명승지를 꼽은 영주십경(瀛

洲十景)은 19세기의 산물이다. 제주

학자 매계 이한우(李漢雨, 1818~

1881)가 제주의 경관을 품제(品題)

해 열 곳을 골라 새로이 시적인 이름

을 붙였다. 성산출일(城山出日), 사

봉낙조(紗峯落照), 영구춘화(瀛邱春

花), 정방하폭(正房夏瀑), 귤림추색

(橘林秋色), 녹담만설(鹿潭晩雪), 영

실기암(靈室

奇巖), 산방굴

사 ( 山 房 窟

寺), 산포조어

(山浦釣魚) ,

고수목마(古

藪牧馬)를 일

컫는다.

비슷한 시

기인 1841년

(헌종 7)에 목사로 왔던 응와 이원

조 역시 이 열곳에 차례와 명칭이 일

부 다른 시를 지었다. 지어진 연대가

확실하지 않아 매계가 응와의 품제

를 바꾸었는지, 응와가 매계의 품제

를 바꾸었는지에 대해선 뚜렷이 알

길이 없다.

영주십경이 명명 당시처럼 지금도

절경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

다. 하지만 선인들이 주옥같은 시로

일찍이 제주의 남다른 풍경을 입증한

공은 크다. 서귀포문화원(원장 강명

언)이 그같은 영주십경의 의미를 다시

살핀 책을 묶었다. 한학자인 소농 오

문복 선생이 편역한 영주십경 이다.

이 책은 매계선생문집 과 제가음

영집(諸家吟詠集) 등을 대조하며

영주십경시를 대본으로 오사(誤寫)

를 바로 잡고 속자를 정자로 고쳐썼

다. 영주십경시는 아니지만 제주의

풍광을 품제한 오태직의 시도 말미에

덧붙였다. 이중 제가음영집 은 표지

에 제목도 없고 등서한 이의 이름도

없는 필사본이다. 매계는 물론 그와

증답한 여러 사람의 시 등이 필사되

어 있다.

소농 선생은 특히 오늘날 영주십경

을 인용하면서 명칭이나 차례를 잘못

알고 사사로이 바꿔써선 안된다고 강

조했다. 출일 을 일출 로 쓸 경우

뒤이은 낙조 와 대구(對句)가 맞지

않아 시적인 흥취가 사라지기 때문이

다. 그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제주도

실기 에 일출 로 오식된 것을 증보

탐라지 에 그대로 답습하면서 성산

일출로 받아 쓴 것이 본래의 이름으

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원인

이라고 지적했다. 비매품. 문의

064)733-3789. 진선희기자

전문예술법인 (사)제주청소년오케

스트라가 2020년 상반기 신입 단원

을 모집하고 있다.

오디션은 3월 14일 오전 10시 제

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(제주

시 구산로4길 13-4)에서 열린다. 초

등 현악(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)은

자유곡 1곡(스즈키 교본 제3권 이

상의 수준)을 준비하면 되고 초등

관악과 중 고등 관 현악 역시 자유

곡 1곡을 연주하면 된다. 제주에 거

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

응모 자격을 갖는다. 접수는 3월 12

일까지 이루어진다. 문의 064)721-

2588, 010-9487-5878.

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(관장 류

도열)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

진하는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

공모사업에 선정됐다.

이 사업은 여러 정보와 문화가 공존

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

실시된다. 한라도서관 등 전국 65개

도서관이 공모사업에 뽑혔다. 한라도

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마술과

개그, 국악과 포크, 재즈 공연 등 3회

에 걸쳐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무료

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. 이와함께 한

라도서관은 올해 복합문화공간을 표

방하며 제주도민의 문화 욕구를 채워

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펼친다.


